Globalization, Gender, and the pandemic of disease in women caused by tobacco

WHO의 담배와 질병의 패턴 4단계
1 : 소비량이 적고, 대부분이 남자, 흡연에 의한 사망률도 낮은편 - Sub-Saharan Africa

2 : 남성 50% 흡연, 여성흡연자도 증가, 남성의 흡연관련사망율 증가 시작 –아시아, north Africa

3 : 남성흡연율이 감소, 여성흡연율은 상승, 여성사망율 증가 시작 - Latin america, 남동부유럽, 

4 : 남성,여성 흡연율 둘다 감소, 남성 사망률 감소, 여성 사망률은 계속 증가 – 서부유럽, 북미
· 흡연율과, 흡연관련 질병(암,폐질환, 심질환) 사망율이 20년가량의 간격을 두고 똑 같은 패턴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 담배회사들이 어디를 마케팅 타겟으로 할 것인지, 어디가 tobacco control에 가장 취약한 곳인지 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

흡연자의 50%는 사망하고, 이 사망자들의 절반은 35세에서 69세, 생산연령층이다. 13억의 인구가 흡연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10대에 흡연을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남성의 47%, 여성의 12%가 흡연자다. WHO는 흡연이 매년 5백만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이들중 70%가  stage 1-3 에 있는 국가들에서 일것이라고 추정한다. 

‘세계적pandemic‘ 인 시점으로 본다면, ‘흡연의 경과’는 젠더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 않은 것은, 담배회사들의 끊임없는 판촉행위가 흡연율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개발도상국, 청소년, 여성. 교육정도, 생활수준의 간극이 심한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들의 타겟이 노동자계급과 여성들일 것임이 명확하다.

앞 글에서 보았듯이, 담배산업은 여성에게 흡연하기를 강권하고 있다. BAT의 내부메모 “gaining a higher share of female is a key challenge in all market.“ . 담배회사들은 중산층 여성들에게 날씬함과 여성해방의 이미지, light and mild cigarette 의 이미지를, 하층계급(특히 말보로를 피는)에게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판다. “여성의 흡연습관은 남성과 다르다. 여자들은 더 동기유발이 잘된다…. 더 끊기 어렵고…더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시에 더 많이 담배를 원한다… 이런 신경질적 여자들 대상으로 한 더 높은 니코틴 함량 담배도 런칭해볼만한 일이다..” 는 BAT 내부메모는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젠더분석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흡연자들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여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하나
1) 1980년부터 3백만명의 여성들이 흡연으로 인한 암성질환, 심폐, 소아과적(담뱃불로 인한 화상) 질환들로 조기사망 했다. 90년대에는 이런 조기사망들로, 매년 평균 210만년이 손실된다. US Surgeon General Report 2001

: 이 연구의 메시지는 “당신이 남자처럼 담배피면, 남자처럼 죽는다” 이다. 흡연기간과 강도를 보정했을 때 폐암을 비롯한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뇌졸증 유병율이 남성과 흡연여성이 비슷하다. 폐경 이후 흡연여성은 남성보다 더 골다공증에 잘 걸린다. 결국, 현재 흡연자가 아닌(판촉대상인) 여성들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타겟팅은 pandemic 한 흡연관련질병들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미국에서의 여성사망원인에 있어 1987년 이후부터 폐암이 유방암을 앞서기 시작했다. 유방암 치료성적이 좋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폐암은 거의 유일한 “예방가능한” 암이다. 흡연은 또한 자궁경부암과 질암의 위험요인이다.

2) 니코틴 혈중농도가 같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중독에 더 취약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년과 소녀들의 흡연 촉발요인(체중감량…etc)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의존 증상도 소녀들은 평균 21일 이후부터 나타나는 반면 소년들은 183일 이후부터 나타난다.

3) 담배는 누가 피든 극약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안 피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젠더중립적일 수 없다. 베트님에서는 4%의 여성만이 흡연자지만, 70%의 여성이 간접흡연자이다. 

“당신이 담배를 싫어해도., 당신은 꼴초랑 결혼하게 될거에요 . 100명중 99명이 피니까요. 담배가 싫다면, 혼자살아야 될거에요. 우울하죠. ”
위해는 더욱이 더 가난한 노동계급의 여성들에게 돌아간다. 가족의 수입이 남성과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가정에서, 한 명의 남자만 흡연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에게 영향-특히 영양 측면에서-을 준다. 방글라데시의 가장 가난한 가정은 담배에다 교육에 쓰는 돈의 10배를 쓴다. 교육수준은 흡연양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9~11학년까지 교육받은 여성의 33%가 흡연하는 반면, 16학년까지 교육받은 여성은 11%가 흡연한다.

4) 흡연의 결과 중 남성과 달리 여성이 크게 영향받는 것은, 생식건강과 자녀에게의 잠재적인 영향이다. 여성흡연은 결국, ‘generational harm’ 을 끼친다. 여성의 직접이나 간접흡연은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흡연자의 임신은 더 위험하다. 자궁외임신,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자연유산, 조기파막, 조산, 저체중아 출산률, 주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 (임신중독증만 반대) 흡연자(남/여)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영아돌연사증후군, 폐기능감소의 확률이 높다. 장기적인 영향은 호흡기질환, 천식, 중이염 등이 있고, 특히 엄마가 지속적으로 담배를 필 때 그렇다. 행동장애나 학습장애를 이야기하는 논문도 있다.

5) 2000년의 연구에서, 여자 고등학생의 30%가 지난 달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은 흡연의 결과에 대해 모른다. 인종/학력을 섞은 2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미만만이 여성사망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임을 알고 있었고, 36%만이 흡연이 위험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80%의 여성들이 아직도 유방암이 1위라고 알고있다. Colllin 이 발제하였듯, 공공보건영역이 실패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배회사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고역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전관리 프로그램에서, 1/4 만이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8%만이 금연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 흡연을 단절시키기 위해 우리는 진료실을 뛰쳐나가야 한다.  금연교육이 예방접종만큼이나 아이의 면역력에 중요하다. 현재의 금연운동은 대학에서 교육받은 여성들 대상이다. 금연 프로그램들이 덜 혜택받은,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WIC 영양 프로그램은 좋은 수단이지만, 교육 시간이 너무 적어 흡연에는 거의 할애할 시간이 없다.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응할, 언론을 통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한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임신중 금연한 여성들에 대해 특히 금연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산후관리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좀 다루어 주는 식으로.. 사회와 가족, 배우자의 지지도 물로 중요하다. 

현재까지 흡연정책은 증세, 패키지에 그림인쇄, 광고금지, 공공교육 등 ‘globalization’ 시각에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생식건강 운동에서의 경험에서처럼, 여성 스스로의 젠더화된 인식이 공공정책을 주도해야 효과적이다. INWAT(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 Against Tobacco)는 70개국 1200명의 회원을 갖고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인권, 사회정의, 아동인권, 환경 NGO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NGO는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반면에 그들에게 도덕적 원동력과 설득력을 실어준다.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ommitted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Margaret Mead”
*** 2번째 발제문은 브라질계 미국인, 여성, 간호사로서의 흡연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들을 쓴 글입니다. 간호교육에서 흡연문제를 간과하는 부분이라든지(특히 의료인들의 높은 흡연율과 간호사들(여성이 대다수인)의 간접흡연율과 연관해서 문제제기를 할 법 한데도.) 남미에서는 자유분방하고 활달하고 사교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끼워서 담배를 팔던 담배회사들이 미국에서는 날씬한 커리어우먼 이미지로 똑같이 여성대상 판촉을 하고 있는것에 놀랐던 점, 담배를 팔기에 유리한 젠더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길에서 담배회사 로고를 단 반라의 여인들로 하여금 담배를 나눠주도록 하는 담배회사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 첫번째 발제문과 상당부분 겹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발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